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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차 영차 힘을 합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돕는다면 그 일은 그만큼 쉬어진다는 뜻이지요. 자녀에게 아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 협력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만든 다리

우르릉 쾅쾅!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세찬 비가 동물 마을에 하루 종일 내려 숲속 동물 마을과 

이웃 마을을 이어주던 돌다리가 다 떠내려갔어요. 동물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난 오늘 바쁜데... 하지만 같이 다리를 만드는 게 좋겠어.

동물들은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천둥번개가 쳐도 비가와도 끄덕없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로 입을 모았어요.

 무거운 나무는 누가 들지? 

동물들 :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들면 가벼울 거야

개울가로 어떨게 옮기지?

동물들 : 우리가 함께 옮기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동물들은 힘을 합쳐 튼튼한 나무를 골라 개울가로 옮기고 나무와 나무를 엮어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다리 옆에 멋진 푯말도 세워 두었지요.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만든 다리’라고요.

 이야기 해 보세요.

· 만약 동물들이 함께 다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가요?

· 동물들이 협력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협력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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